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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에 사는 스마야입니다. 저는 퀘스천커피에서 품질관리자 겸 로스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는 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직업을 주었습니다. 저는 커피에서 자부심, 힘, 

연결을 경험합니다. 제가 자라난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는 삶의 쓰임과 가치가 무엇인지,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가 왜 중요한지 가르쳤습니다. 협동조합은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저의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퀘스천커피의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퀘스천커피는 여성들이 잠재력을 발휘해 고품질 커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의 후원으로 지속가능 농법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설립한 퀘스천커피는 여성 커피농민들을 무료로 교육하며, 농민들은 전국에 걸쳐 협동조합으로 

조직됩니다.   

 

저는 그렇게 커피업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여성 커피농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농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직접 지켜보면서 제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수집하고 커피에 숨겨진 과학을 배우면서 저는 커뮤니티에 

기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커피업계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농민들은 목소리도, 얼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 얼굴이 

되어 그들에게 받은 만큼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2018 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다섯 명의 ‘리드 장학생’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리드 장학생 사업은 대표성이 낮거나 소외된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커피 커뮤니티의 리더십 다양성을 증진합니다. 저는 리드 

장학생으로서 르완다의 40 만 커피 농민들을 대변할 기회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농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협동조합들을 대신해 발언하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통해 튼튼한 나라, 튼튼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으며, 청년들이 스스로 

만든 삶의 길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